
GIST, 인공지능 활용 미래교육 활짝 열어…
‘AI 및 챗GPT 교육 챌린지’ 개최

- 일반인 등 참가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월 23일(금), 
26일(월), 3월 7일(목) 진행

- 챗GPT 개방형 교육으로 AI 활용 실무역량 강화 및 미래교육의 저변 확대 기대

▲ GIST AI 및 챗GPT 교육 챌린지 일정 안내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AI 일상화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

철)이 AI 활용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AI 및 챗GPT 교육 챌린

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 특정한 교육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일회적․단편적으로 실시하던 챗

GPT(ChatGPT)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과감히 다각화하고 교육 참여 대상자의 스

펙트럼을 넓혔다는 의미에서 GIST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챌린지(challenge ․도
전)’라는 이름을 붙였다. 맞춤형 교육 세션을 통해 GIST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수강할 수 있다.

‘AI 및 챗GPT 교육 챌린지’는 ▴(GIST 교직원 대상) 2월 23일(금) 오후 3시-5시, 디

지털역량연구소 김철수 소장(오룡관 303호) ▴(직원 및 일반인 대상) 2월 26일(월) 

오후 2시-4시, 고려대학교 송인규 교수(오룡관 101호) ▴(학생 및 연구원 대상) 3월 

7일(목) 오후 4시-5시 30분, 동국대학교 송은정 교수(대학C동 104호) 강연 등 총 3

회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2월 26일(월) 교육의 경우 사전 신

청 없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간단한 수강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김희삼 기획처장은 “기술 혁신으로 촉발된 챗GPT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전 세계에 

걸쳐 AI가 불러올 교육 생태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며 “GIST는 앞으로도 

디지털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GIST 기초교육학부에서는 지난 1월 30일(화) ‘ChatGPT와 대학교육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인공지능이 대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고, 생성형 AI 기술이 학문의 미래

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대학교육과 AI 기술의 결합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첫 단추를 꾀어 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GIST는 지난 1월 미래교육팀 주관으로 ‘GIST 생성형 AI 활용 원칙’을 내부적

으로 안내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

립하기도 했다.

▲ GIST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원칙

고광희 대학장은 “‘AI 및 챗GPT 교육 챌린지’를 통해 GIST는 AI 활용 실무역량 강

화 및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신기

술을 이해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학 유일의 고성능 AI 컴퓨팅 환경(HPC-AI, 6PF)*과 국가데이터센터(AICA)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GIST는 오는 9월 국내 최초로 AI정책전략대학원을 개원하는 등 

우수한 교육‧연구 역량을 토대로 AI 기술과 정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일반 상용 데스크탑보다 백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처리하
는 기술, 6PF는 초당 6,000조 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


